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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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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대학교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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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예측변인을 파악하고, 중재효과를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근거중심의 실

무프로그램 개발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0개의 데이터베이스

(PubMed, CINAHL,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회 도서관, 네이버 전문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학술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DBpia, KoreaMed)에서 검색

한 482편의 연구 중 38편의 연구를 최종 선택하였으며, 8편의 중재연구를 메타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총 62개 변인이 검색되었으며 1편 이상의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54개였다. 이 

중 월 가계소득,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 출신국, 사회적 지지, 자녀 수, 결혼기간, 부부의 연

령차, 결혼만족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우울, 문화적응 유형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중재방법은 음악요법, 미술요법, 무용요법, 원예요법으로 분류되었으며,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중재의 효과크기는 -0.83(95% CI: -1.34, -0.32)으로 중재프로그

램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연구 편수가 적고 무작위 순수 실험설계가 거의 

없는 등 연구의 질이 높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주요 문화적응 스트

레스 관련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중재법의 개발과 함께 질 높은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추후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예측변인,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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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세계는 이민의 시대를 맞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1)에 의하면 전 세

계 이민자수는 지난 6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엔 세계인구 70억 명의 약 3%인 2억1400만 

명이 이주민이었다. 지난 20년과 똑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2050년에는 이민자수가 4억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예

외는 아니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법무부(2011) 통계에 따르면 2001년 57만 명

이던 체류 외국인이 2011년 10월 현재 140만 명으

로 10년 동안 약 2.5배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9.2%인 450여

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 

2만 5182명에서 2011년 현재 14만 3687명으로 불

과 10년 사이에 5.7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이러한 변화는 단일혈통과 공통의 문화를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 온 한국

인과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단순한 외국 인력 수급의 차원을 넘어 

결혼, 가족, 교육, 건강 및 의료, 복지 등 궁극적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내국인들보다 우울장애, 외상 후 스

트레스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증가한다(김현실, 2011; Bhugra, 

2003; Dinesh, & Peter, 2001; Mauro, Mariola, 

Maria, & Josep, 2005).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국제

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사회

라는 주류사회와 다문화가족에서의 문화적응이라

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특

별한 과정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

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결혼 전 충분한 교제의 시

간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

식과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권명

희, 2010). 또한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는 자녀양육

문제(김현경, 2009; 남상아, 백지숙, 2011; 송선화, 

안효자, 2011; 신순식, 2010)나 가족불화의 원인

(김순이, 2010; 박경동, 2007)이 되어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들의 건강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결혼이

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재연구들의 종류

와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한다. 메

타분석은 매우 효과적인 근거의 통합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들을 요약하고 분석하

는 통계 방법으로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이다(송

혜향,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 통합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화적응 예측변인들을 파악하고, 중재효

과를 메타 분석함으로써 향후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 699 -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한국 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방 법

분석대상

  본 연구는 연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2011년 8

월까지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게재된 연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검색 기간은 2011년 

9월 2일부터 10월2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선

정기준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이며 

질적연구(사례연구, 면담에 의한 서술연구), 메타

분석 및 임상시험연구는 제외하였다. 검색에 활용

된 데이터베이스는 국외의 경우 Pubmed, 

CINAHL이었고, 국내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

회 도서관, 네이버 전문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학술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한

국학술지 인용색인, DBpia, KoreaMed이었다. 검

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이주여

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female 

marriage immigrant, immigrant spouses, 

marriage immigrant, marriage migrants women, 

marriage migration, married immigrant women, 

migrant brides, migrant women와 문화적응 스트

레스, acculturation stress, acculturative stress, 

cultural acceptance stress, cultural adaption 

stress, cultural adjustment stress, cultural 

stress, stress for cultural adaption, stress for 

understanding and adjustment in culture 등이며,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된 연구로 제한하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과 선별의 전 과정은 2명의 연구자가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

으며, 평가자간 일치도를 3회에 걸쳐 교차 검토하

였다.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Cohen's ĸ로 확인하였다. 두 연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자료선정 

또는 제외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를 함께 검토하

였다. 1차 문헌검색 결과 총 482편의 논문이 검색

되었으며, 그 중 340편이 중복 제거되어 14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Cohen's ĸ = .90). 그 후 논문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연구대상자가 선정기준

에 부합되지 않은 연구 37편, 독립변수나 종속변

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닌 연구 49편 등 총

86편의 논문을 제하고 56편의 논문을 2차 선정하

였다(Cohen's ĸ = .87). 마지막으로 56편의 전문

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연구 5편,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닌 연구 11편 등 총16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편의 논문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연구로 선정하였다(Cohen's ĸ = .93).

자료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은 코딩표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저자, 연구 

발표연도, 연구의 출처, 연구설계, 연구지역, 표본 

수, 측정도구, 통계치 등을 분석하였다.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700 -

그림 1. 연구 선정 흐름도

스트레스 관련 예측변인은 선행연구(안준희, 조정

희, 2011;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을 기초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가족구조적, 심리문화적 세 영

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응 스트레스를 종족변수로 한 실험연구에서 대상

자 수와 중재의 종류, 중재기간, 중재빈도 및 연구

의 질평가를 시행하였다. 질적 평가 항목은 선행연

구(민영춘, 오복자, 2011)와 Cochrane Library 

(2011)의 체계적 고찰지침에 근거하여 무작위 유

무, 조사자 맹검, 위대조군 설정, 탈락자 사유 설명, 

대상자 맹검 여부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

여 ‘예’, ‘아니오’ 혹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중재연구

의 효과크기 통계적 분석은 Cochrane Library의 

RevMan 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8

편의 연구 중 실험중재 연구가 아닌 연구 27편, 

대조군이 없는 연구 2편, 측정도구의 표준편차가 

없는 연구 1편을 제외하고 총 8편의 연구를 대상

으로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 측정치로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가 다른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평균차이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 SMDs)를 사용하

여 효과크기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를 구하였다. 효과의 크기는 

Cohen(1998)의 효과 해석에 따라 0.20 정도면 작

고, 0.50 정도면 보통, 0.80이상이면 크다고 해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값에서 실험 전 값

을 뺀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크기가 음의 값

으로 나올수록 중재프로그램이 문화적응 스트레

스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95% 신

뢰구간으로 효과크기의 통계적인 의미를 판단하

였고 유의수준은 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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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구분             N(%)

발표연도 2007 이전             0(0.0)

2007             4(10.5)

2008             3( 7.9)

2009             9(23.7)

2010            16(42.1)

2011             6(15.8)

연구출처 학위논문            24(63.2)

학회지논문            14(36.8)

연구설계 비실험연구

  서술적연구            16(42.1)

  상관연구             9(23.7)

  인과관계연구             2( 5.3)

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11(28.9)

연구지역 서울과 경기도            14(36.8)

충청도와 강원도             7(18.4)

경상도와 전라도            10(26.4)

전국             1( 2.6)

서술없음             6(15.8)

대상자수 〈100            12(31.5)

100-199            16(42.1)

200-299             5(13.2)

≥300             5(13.2)

측정도구 ASSIS            35(92.1)

ASS             1( 2.6)

연구자 개발             2( 5.3)

표 1. 쳬계적 문헌고찰 대상논문의 특성(N=38)

   ASSIS=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Acculturation Stress Scale

  다음으로 각 연구의 유효크기들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때 연구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iggins의 I2으로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동질

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동질하지 

않은 경우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은 Funnel plot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논문의 특성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

된 연구는 총 38편으로, 자료선정과정은 그림1과 

같다. 출판년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38편 중 2007년 이전의 연구는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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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합계(†,%)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력       23(11, 47.8)

연령       22( 8, 36.4)

한국어 능력       17(13, 76.5)

한국 거주기간       14( 7, 50.0)

직업 유무       12( 5, 41.7)

출신국       10( 7, 70.0)

결혼기간        8( 4, 50.0)

가족구조적 변인

월 가계소득       22(17, 77.3)

가족구조       12( 4, 33.3)

자녀 수        9( 5, 55.6)

배우자의 교육수준        9( 5, 55.6)

부부의 연령차        7( 5, 71.4)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5( 5, 100.0)

심리문화적 변인

사회적 지지        9( 6, 66.7)

결혼만족도        7( 7, 100.0)

우울        5( 5, 100.0)

문화적응 유형        4( 4, 100.0)

표 2. 고찰된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변인(N=38)

   †통계적으로 유의한 논문의 수

2007-2009년에 게재된 연구가 42.1%, 2010년 이후 

연구가 57.9%이었다. 연구출처는 학위논문이 

63.2%이었고 학회지 발표 논문이 36.8%이었으며, 

연구설계는 비실험연구가 71.1%, 실험연구가 

28.9% 이었고 질적연구나 개념분석 연구는 한편

도 없었다. 연구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36.9%, 충청도와 강원도가 18.4%, 경상도와 전라

도가 26.3%, 전국에서 실시된 연구가 2.6%이었으

며 기술이 없거나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연구가 15.8%이었다. 측정도구는 대부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를 사용하였으며, 총 연구 참여

자 수는 5,571명이었다(표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예측변인 

  10개의 DB에서 검색한 482편의 연구에서 38편 

연구가 최종 선택되었으며 62개의 변인이 분석되

었다. 총 62개 변인 중 1편 이상의 연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54개였으며, 이 중 4편 이

상의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한 예측변인은 17개였

다. 17개 주요변인 중 반 이상의 논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인은 월 가계소득, 한국어 능력, 한

국 거주기간, 출신국, 사회적 지지, 자녀 수, 결혼

기간, 부부의 연령차, 결혼만족도, 배우자 및 가족

의 지지, 우울, 문화적응유형으로 12개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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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재
대상자수(N) 회기당 

소요시간(분)

주기

(주당)

회기

(회)실험군 대조군

권유경(2009) 미술요법 8 8 60 1-2 10

김미경(2010) 미술요법 6 6 90 2 10

김지현(2011) 음악요법 8 7 90 1 8

이문숙, 이형일, 이정주, 

윤민숙, 김상현(2011)
무용요법 24 30 서술없음 1 15

이선자, 이상미, 서정근(2010) 원예요법 7 6 서술없음 1 24

장화선(2010) 무용요법 17 15 70 1 20

최문희(2009) 음악용법 8 7 90 2 16

하윤주(2011) 원예요법 34 30 90 2 24

표 3. 효과크기 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의 특성(N=8)

평가항목 구분 연구수(%)

무작위 유무 예        2( 25.0)

아니오        6( 75.0)

조사자 맹검 예        0(  0.0)

아니오        8(100.0)

대상자 맹검 여부 예        1( 12.5)

아니오        7( 87.5)

위대조군 설정 예        0(  0.0)

아니오        8(100.0)

탈락자 사유 설명 예        3( 37.5)

아니오        1( 12.5)

해당없음        4( 50.0)

표 4. 선정된 연구의 방법론적 질평가

중재연구의 효과크기와 유의성 검증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38편의 연구논문 중에서 

유효크기 분석이 가능한 8편을 대상으로 효과크

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역 복지관이나 결

혼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글프로그램

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로 중재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실험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는 대조군으로 구분되었다. 대상자수는 실험군 총 

126명으로 평균 15.8명, 대조군 총 115명으로 평균 

14.3명이었고, 중재의 종류는 음악요법 2편, 미술

요법 2편, 원예요법 2편, 무용요법 2편이었다. 평

균 중재적용 횟수는 15.9회, 평균 회당 중재시간은 

81.7분이었다(표3). 중재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

는 조사자 맹검 및 위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은 연

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

지지 않은 연구가 6편이었다. 또한 대상자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5편 이었고, 탈락자 사유 

설명이 없는 연구가 4편으로 연구의 질이 전반적

으로 높지 않았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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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적용한 중재의 효과크기 Forest plot

그림 3. 효과크기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들의 출판편향 

   효과크기는 중재 분석에 사용된 연구논문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I2=62.0%, p =.010),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

는 -0.83(95% CI: -1.34, -0.32, p =.001)으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개별연구에서는 권유경(2009)의 중재연구가 가

장 효과크기(-3.50)가 컸고 중재방법에서는 미술

요법이 가장 효과크기(-1.89)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2). 출판편향을 검정하기 위해 Funnel plot

을 살펴본 결과, 삼각형 모양 안의 가운데 점선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출판편

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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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적용한 중재연구의 종류 

및 효과를 규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무적용 및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체

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선정된 연

구들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방

법, 예측변인의 유형과 중재연구의 종류, 기간 및 

빈도를 확인하고 중재연구의 효과크기를 살펴보

았다. 

   출판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38편 연구 모두가 2007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만 22편의 연구가 수

행되었는데, 이는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란 개인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

하게 되는 특정 반응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

력 상실,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의 위축 등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Searle & Ward, 1990)으로

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정

신건강상의 문제는 자녀양육문제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국가적으로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8편 분석논문의 연구대상자 수를 보면 최소 8

명에서 최대 360명으로 평균 146.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5편

이었다. 그러나 중재연구의 경우 평균 대상자수는 

15.1명으로 중재연구의 효과성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38

편의 연구 중 35편에서 ASSIS를 번역하여 사용

했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ASSIS

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국제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개발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는 도구로 사료된다. 따라

서 추후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핵심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표준화

된 도구 개발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예측변인으로서 조사

된 총 62개 변인 중 주요 예측변인은 월 가계소

득,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 출신국, 사회적 

지지, 자녀 수, 결혼기간, 부부의 연령차, 결혼만족

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우울, 문화적응유형으

로 12개였다. 월 가계소득은 38편의 논문 중 22편

의 연구에서 측정되었으며 그 중 17편의 연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17편

의 연구 중 14편(82.4%)의 연구에서 가구소득 수

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소래

(1997)의 연구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유

성(2004)의 연구 등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17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으며 그 

중 13편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중 11

편(84.6%)의 연구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했다. 이는 언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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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Nwadiora와 McAdoo(1996)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12개의 예측요인들 중 근거중심실

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정 가능한 변

수는 결혼만족도, 문화적응 유형, 배우자 및 가족

의 지지, 사회적 지지, 우울, 한국어 능력으로 앞

으로 이들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한 변인이라고 알려졌으

나 50% 미만의 연구에서만 유의하다고 나온 변인

은 가족유형, 배우자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유무, 

학력이었다. 학력은 가장 많은 연구에서 측정된 

예측변인으로 23편의 연구에서 조사되었지만 11편

(47.8%)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가장 많이 측정

된 변수는 연령이었는데 22편의 연구에서 조사되

었으며 그 중 8편(36.4%)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직업은 12편의 연구 중 5편

(41.7%)의 연구에서 유의하였는데 William과 

Berry(1991)가 직업이 있을 때 높은 수입과 직업

적 배경 등이 이주사회에 대처하도록 하는 자원

이 되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고 한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직

업 유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명확

히 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반면 다른 변인들보다 적게 조사된 변인은 우

울, 문화적응 유형,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이다.  

이 변인들은 각각 5편의 연구에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논문에서 10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적 변인이나 심리사

회적 변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변인을 살펴

보는 계속적인 추후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적용한 중재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중재방

법은 음악요법, 미술요법, 무용요법, 원예요법 등

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재의 효과크기는 -0.83(95% 

CI: -1.34, -0.32, p =.001)으로 보통 이상의 효과

가 있었다.  Huey와 Polo(2008)는 소수민족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한 25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중재가 문화적응을 낮추는

데 중간정도의 효과(0.44, 95% CI: 0.32, 0.56, p 

=.001)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중재 프로그램이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메타분석

에 포함된 연구의 편수가 적고 조사자 맹검이나 

위대조군이 설정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등 연구

의 질이 높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해석 

시 주의하여야 하며, 추후 잘 설계된 질 높은 후

속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에 나타나는 차이가 순수 중재 효과에 의한 것임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정적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중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수집되는 연구만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

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

측변인 및 중재연구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요

약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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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young-Soon Lee               Young-Ran Yeun     

                   Sahmyook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evant predictors and to analyze the effect 

size of intervention studies in reference to acculturative stress. Electronic literature searches 

are conducted for PubMed, CINAH, RISS, Naver academic, KISS, NDSL, Nanet, Kci, DBpia 

and KoreaMed. Of 482 studies identified, 38 me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8 are used to 

estimate the effect size. A total of 62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ssible predictors for 

acculturative stress. Of these, 54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e 12 factors that are identified most often as predictors are monthly household 

income, ability to speak Korean,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nationality, social support, 

number of children, duration of marriage, marital satisfaction, couple’s age difference, spouse 

and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type of acculturation. Types of intervention include art 

therapy, dance therapy, horticultural therapy, and music therapy. The effect size using the 

random model effect is high (d=-.83, 95% CI:-1.34-0.32), even though the numbers of 

intervention studies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e very rare. This study is an initial 

step in developing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next 

steps will be to construct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relevant variable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and to develop an actual intervention program. 

Keywords: Marriage immigrant woman, acculturative stress, predict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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